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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

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재단 8층 여성전

시관에서 시민예술체험프로그램 새해

소망 담은 한지 등 만들기<사진>를 진

행한다

이번 행사는 재단 내 여성전시관에서

현재진행중인기획전 그 女子의시간

의일환이다

재단은 다양한 여성의 삶과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미술전 그 女子의 시간을

열고있다 내년 2월10일까지진행될전

시에는 전현숙 박수만 윤세영 이선희

등 4명의작가가출품했다

체험프로그램은윤세영이선희작가

와진행한다그어느때보다 여성이화

두가 되고 있는 현 상황의 이야기들을

나누며 전시 관람을 통해 여성의 삶을

공유할계획이다 체험행사는한지로등

을제작한 뒤 물감 등 다양한 재료로 그

림을그리고붙여꾸미는방식으로진행

된다

무료로 진행되며 참가신청서는 오는

20일까지광주여성재단홈페이지(gjwf

orkr)로 선착순접수받는다 문의 062

6700535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광주여성재단 23일 등 만들기체험행사

2월 10일까지미술전도

소록도 주민들은 지난 100년 동안 사

회와 떨어져 살아왔습니다 이제 주민들

이 직접 그린 작품을 외부에서 전시하며

세상과 만날 생각입니다 언젠가는 소록

도가잊혀지겠지만예술을통해사람들기

억에남겠습니다

한센인들의아픔이서려있는고흥소록

도는 지난 100년 간 외부와 단절된 채 존

재해왔다 의학이 발달하며 한센병은 더

이상발병하지않고완치된환자들도많지

만여전히색안경을끼고바라보는시선은

있다

소록도주민들이틀을깨고밖으로나온

다 고흥남포미술관에서 17일부터 31일까

지 소록도 해록예술회와 순천 중견원로

모임 원미회 교류전 경계를 넘어 마주보

다가열린다

이번전시에는양단체회원 26명이참여

해 시 그림 서예 등 작품 총 52점을 전시

한다 그동안소록도박물관등에서소규모

전시를 연 적은 있지만 섬 밖에 진행하는

전시는이번이처음이다

바다 사슴이라는 뜻을 지닌 해록(海鹿)

예술회는 한국화 서양화 서예 문학 음

악 등 다양한 예술적 재능을 가진 주민들

이지난 4월결성한소록도최초예술단체

다 강성봉(78) 회장을 비롯해 고귀환 김

기춘 김영설 김용하 김원용 류승열 장

규득 한광희씨 등 완치된 주민과 곽형수

남포미술관장 박승규 본병원 외과과장

이근성소록도직원이함께한다

회원들은 작품 활동을 하며 마음을 치

유하고교류를넓혀가고있다

경남출신강성봉회장은 1946년어머니

를 따라 소록도로 들어왔었다 완치된 이

후 섬 밖으로 나가 한때는 공무원 생활을

하며예술인들과친분을다지기도했었다

강 회장은 소록도에는 시를 쓰거나 그

림을 그리고 연주를 하며 지내는 사람들

이 많다며 이런 분들을 모아 섬 밖에서

전시를열어우리도할수있다는 걸보여

주고싶었다고말했다

예술회는 곽 관장이 지난 10년간 주민

들과 예술로 소통한 결과이다 2005년 소

록도벽화프로젝트를시작으로주민들에

게 그림도자기 등 미술체험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인 주민들

은 정식으로 단체를 만들어 외부 활동을

할수있겠다는자신감이들었다

고문 겸 자문위원 곽 관장은 벽화프로

젝트당시다가오지는못하고멀리서바라

보기만했던주민들이함께그림을그리고

도자기를 만들며 점점 마음을 열었다며

소록도 100년을 맞아 섬 밖에서 전시를

열어보자고이야기를꺼냈다고말했다

전시 주제 경계를 넘어 마주보다는 소

록도주민들을사회의한구성원으로바라

본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일반단체를

초청해함께작품을선보이며예술로소통

하겠다는목적이다

김영설작가는소록도인근바닷가를캔

버스에옮긴 소록의바닷가를 장규득회

원은 소소한 주변 풍경을 통해 안식을 전

해주는 마을풍경을출품한다 성치않은

몸으로꼼꼼히작업한결과물이다

강회장은주민들과등반했던지리산노

고단에서느꼈던감정을담아희망을이야

기하는시 노고단을전시한다

또한서예가고귀환씨는뭉툭한손에붓

을 매단 채 작업한 평화의 기도 작품을

선보인다

개막식에서는 해록예술회원들이 대형

종이에휘호를쓰면원미회원들이그림을

그려넣는퍼포먼스도펼친다일부러고흥

이아닌타지역에서활동하는원미회를초

청하며밖으로나가세상을만나겠다는의

지를담았다

원미회김덕기회원은 고향의봄 김만

옥 회원은 얼쑤 한마당을 해록예술회원

들작품과함께배치할예정이다

강회장은 주민평균나이가 80에가깝

고더이상발병도안하니소록도는30년만

지나면 흔적만 남지 않을까 싶다며 내

년 3월에는제주도에서전시를여는등이

번행사를계기로예술로서소록도가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활발히 활동하겠

다고밝혔다문의 061832000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소록도사람들문화로세상과마주서다

임방울국악교실 수강생 송년국악공

연이 오는 18일 오후 3시 빛고을아트스

페이스 5층소극장에서열린다

(사)임방울국악진흥회가 진행하는이

번 행사는 임방울선생의숭고한 예술정

신을 기리고 시민들에게 전통국악 향유

기회제공을위해운영하고있는임방울

국악교실 수강생과 임방울국악제 역대

수상자가함께꾸미는무대다

제22회 가야금병창 문체부장관상을

수상한 전현정씨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서 판소리반은 수궁가 중 토끼

가 용왕을 속이고 세상으로 나오는 대

목을 들려주며 무용반은 입춤 장고반

은 합주 민요반은 태평가 신뱃노래

를선보인다

또 임방울국악제에서 대통령상을 수

상한 박춘맹 명창이 심청가 중 타루

비 대목 김찬미 명창이 국창 임방울선

생의 애창곡 쑥대머리를 들려주며 박

종호씨 등이 특별 출연 신명과 해학이

넘치는 어사와 나무꾼 단막창극을 공

연한다

그밖에김한솔의설장고 이유리의가

야금병창(호남가) 김승호 외 3명의 기

악연주(아리랑연곡) 등 수상자들 무대

도이어진다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임방울국악교실수강생국악제수상자함께송년공연 18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장규득작 마을풍경김영설작 소록의바닷가

강선봉작 노고단

주민들직접쓰고그린

시그림서예 작품들

100년만에바깥나들이

고흥 남포미술관 1731일 해록예술회원미회 교류전

김영환작 도연명의시

지방행정동우회 전남도지회(지회장 박재순)가

22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에서 제5회

전남도시군행정동우서예전시회를연다

이번 전시에는 회원 총 37명이 참여해 전서예

서해서행서초서등다채로운서체를선보인다

전남행정동우회서예동우회장을맡고있는김영

환씨는 도연명시를 출품했다 盛年不重來 一日再

難晨 及時當勉勵 歲月不待人(성년부중래 일일재

난신 급시당면려 세월부대인)을 통해 현재에 충실

하라는메시지를전한다 강동민회원은이황이최

치원이머물렀다는마산월영대에올라지은시 월

영대를 전시한다 늙은 나무 기이한 바위 푸른바

닷가고운이노닌자취모두연기되고말아 등옛

시가지닌담백한맛을선사한다

그밖에 충심과 의기를 이야기하는 충심의기(忠

心義氣) 그림과함께매화감상정취를담아낸 매

화향 등을만날수있다

박재순 회장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회원

분들이 정년퇴직 후 정진한 서예작품을 전시하며

다가오는정유년(丁酉年)을맞이하는자리다고말

했다 문의 0622223639 김용희기자 kimyh@

전남도시군행정동우

22일까지서예전시회

광주시립미술관금남로분관


